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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ateral wheel path distributions 

(wandering) in different traffic lanes. The Wandering may affect pavement life and various distress 

types. To achieve results presented that the normal distribution curve with symmetry was observed in 

the 3-lane roads. In the case of the 3-lane road (on one direction), 50-60cm, 65-85cm, and 80-95cm for 

the 1st, 2nd, and 3rd lan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1st lane vehicles tended to pass on the right 

side to avoid th opposite side vehicles, while the outside lane vehicles tended to pass on the left side to 

avoid the walk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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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 기술자는 포장 손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포장 손

을 개선하기 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혼합물의 개선이나 구조  문제  해결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포장 손의 직 인 원인인 교통 하 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운행 

특성과 포장 손과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차로의 치가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은 장 조사로부터 얻어지며, 지방도의 3차로 구간에 해

서 비디오 촬 을 수행하고, 촬  결과를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차량의 이격거리 분포 곡선을 확인한다. 이

러한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에 한 조사를 통하여 차로의 치가 차량의 원더링 분포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고, 포장 기술자에게 포장 손에 향을 미치는 차량의 원더링 분포에 한 이해와 포장의 손을 

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차량의 횡방향 이격 효과

차량의 원더링(횡방향 이격거리) 분포는 주행 차량 는 통행의 수평방향 분산 정도를 의미하며, 포장의 

손과 공용성을 측할 때 한 에 용하는 축 하 의 횟수에 향을 미친다(Headdock et al., 1998; Kasahara, 

1982). 이러한 차량의 원더링 분포는 포장 구조에서 피로 균열과 구변형의 측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격거리가 증가하면 피로 균열에 한 잔류 수명은 증가하지만 소성변형에 한 잔류 수명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차량의 횡방향 원더링 분포는 차도의 기하학  특성, 횡방향 여유공간, 기후조건, 그리고 차량의 형태로

부터 향을 받는다(Buite et al., 1989).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Kasahara(1982)는 고속도로에 한 장조사를 수행하기 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통과 차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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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량, 타이어 종류, 타이어 폭, 그리고 바퀴 사이의 거리 등 여러 조건에 한여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 한 Buiter et al.(1989)은 아스팔트 포장의 구조설계를 하여 차량의 원더링 분포를 도로의 오

른쪽 차로(바꿔 말하면 트럭 통행 차로)에 하여 측정하 다. 국내의 경우 강민수 등(2003)이 차량의 종류와 차

로 폭에 한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을 조사하 다. 

3.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 조사   분석

3.1 구 간 선정

차량의 원더링 분포특성을 조사하기 한 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치한 지방도 315호선  그 주변도로를 

선택하 으며, 그림 1(a)는 장의 3차로 구간에서 차량의 이격거리를 촬 하기 하여 비디오카메라의 설치 

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a)을 살펴보면 비조사에서 나타난 차로별 측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하기 하여 2 의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1(b)는 비디오카메라로부터 얻어진 화면을 

차량의 원더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정지화면으로 캡처한 모습이다. 그림 1(b)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비디오 촬 시 측차로가 우측 차로의 차량에 의해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석 작업에서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차량이나 차로 변경하는 차량의 경우는 이격거리 조사에서 제외 시켰으

며, 정확한 차종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데이터에서 제외시켰다.

(a) 차량의 이격거리 측 치 (b) 3차로 도로 경

그림 1. 장 조사 를 한 비 조사

3.2 장 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차종을 분류하기 한 기 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5)에서 일반국도에 해 분

류한 차종 분류체계를 사용하 으며, 표 1은 비디오 분석으로부터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석에 사용할 수 없

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 될 수 있는 차량의 숫자(캡쳐 화면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1종 차량(승용차/소형버스)의 경우 497 , 2차로의 경우 487 , 그리고 3차로의 경우 467 로 악되

었다. 그러나 1종 차량 이외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4종 차량의 경우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100  후

로 나타났으며, 통계 분석을 하여 사용하기에 모집 개체 숫자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로의 치가 차량의 횡방향 이격분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장 조사 결과를 1종 차량에 해서 분석하고

자 한다. 측정된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는 그림 2(a)와 같이 우측차로(3차로의 경우 길 어깨 기 )와의 경계선

을 기 으로 차선의 앙 부분에서부터 차량의 바퀴 앙부분까지의 거리로 측정하 다.

표 1. 차로  차종 별 데이터 개 수 ( 구 간 A)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차로 497  34  14  51  11 0 1 0 0 0 0

2차로 487  70  32 102  45 2 2 9 0 0 0

3차로 467  66  10  95  35 5 1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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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그림 2(b)에서 그림 2(d)는 3차로 도로에 한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 특성의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에 한 히스토그램 그래  작성시 의 크기를 5cm

로 하 다. 차로가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표 2에 정리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에 한 앙값과 평균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림 2에서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 곡선이 체 으로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각 곡선에 한 첨두 구간을 살펴보면, 1차로의 경우 50-60cm 구간에서 차량의 통과 횟수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로의 경우 65-85cm, 3차로의 경우 80-95cm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로의 첨두 구간이 

1차로나 3차로보다 넓은 것은 표 2의 표  편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 그림 2를 살펴보면 1차로의 경우 

앙차로를 피해서 우측으로 운행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3차로의 경우 우측에 있는 인도를 피하여 좌측으로 운

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차로의 경우 1차로와 3차로의 향을 받아서 체로 차로의 앙으로 운

행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2. 구 간 A의 차량 이격거리 분포

구분 범 (m) 앙값(m) 평균 표 편차

1차로 0.03-1.35 0.56 0.57 25.39

2차로 0.09-1.53 0.72 0.72 26.18

3차로 0.14-1.55 0.84 0.83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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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의 이격거리 조사 화면 (b)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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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차로 (d) 3차로

그림 2. 차량 이격 거리 분포 곡선

4. 결 론 

본 연구는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차로의 치가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데 

목 이 있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에 한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 분포에 한 비디오 분석 결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앙값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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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칭 형태의 정규분포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었다. 

2.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첨두 구간은 1차로와 2차로 그리고 3차로에 해서 각각 50-60cm, 65-85cm, 그

리고 80-95cm로 나타났다. 

3. 차로가 차량의 횡방향 이격거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1차로의 경우 반 편 1차선을 피하여 우측으

로 운행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측 차선인 구간 A의 3차로와 구간 B의 2차로의 경우는 우측

에 있는 인도를 피하여 좌측으로 운행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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